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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노동부, 코로나19 팬데믹 중 2백만 명 이상의 뉴욕 주민에게 실업 수당을 100억 

달러 이상 지원했으며 4/22 이전 신청 미처리는 7,580건으로 감소  

  

미처리 건에는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어 처리될 수 없는 신청, 중복 및 포기된 청구 포함  

  

뉴욕 주민의 4월 22일 이전 추가 청구 20,801건이 처리되었지만 연방 정부 주간 

증명서가 제출될 때까지 지급 불가  

  

  

뉴욕주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DOL)는 오늘 3월에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된 

신청이 전례 없이 몰려 보류 중이었던 실업 수당 신청의 미처리 건수가 7,580건으로 

줄어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처리되지 않은 미처리 건에는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어 

처리될 수 없는 신청, 중복 및 거부된 청구가 포함됩니다. 또한, 연방 

케어스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Act)의 통과 이후, 

팬데믹 실업 지원(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PUA) 신청 562,766건이 실업 

수당을 받았습니다. 

  

총 2백만 건 이상의 실업 수당 신청이 처리되었으며, 뉴욕 주민들은 100억 달러 이상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뉴욕주 노동부 커미셔너 Roberta Reardo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국의 실업 신청이 폭증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었고, 모든 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은 다른 어떤 주보다 더 빠르게 움직여서 미처리 건들을 

해결하고 뉴욕 주민에게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오늘까지 이 위기 기간에 100억 달러 

이상을 지불했으며, 작년은 21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몇 주 동안 아직 미처리된 청구는 

단순히 처리가 불가능한 건입니다. 우리는 이 뉴욕 주민들에게 이미 연락을 시도했으며, 

신청한 모든 사람과 연락하여 마땅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4/22 이전에 제출된 신청서 건수 다음과 같습니다.  

• 1,194,933건: 지급됨  

• 20,801건: 미지급 - 증명서 필요  

• 7,580건: 미지급 - 처리해야 하는 정보가 누락된 부분 청구  



 

 

  

주말 동안 노동부는 실업 수당 미지급건의 수량을 정량화하기 위해 4월 22일과 이전에 

제출된 신청의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해당 날짜 이전에 제출된 신청 중 

7,580건이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이러한 신청에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중복되었거나 청구인이 포기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는 

이러한 모든 뉴욕 주민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며, 신청을 완료하거나 청구를 종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정보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하여 신청서 처리를 막는 예로는 연방정부 

고용자고유번호(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FEIN) 및 개인의 이전 고용주 

주소 또는 신청자의 사회보장번호 등이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달 지침을 발행하여 

뉴욕 기반 사업체에 회사의 연방정부 고용자고유번호 및 주소 등 실업자 뉴욕 주민들의 

수당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또 다른 15,831건의 신청이 최종 처리를 거치고 있으며, 여기에는 사기 및 신원 도용 

검사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청구는 앞으로 며칠 내에 지급되거나 사기 방지 전문가의 

추가 검토를 거칩니다.  

  

또한 4월 22일 이전에 신청한 뉴욕 주민의 신청 20,801건은 처리되었지만, 해당 개인이 

연방 정부의 주간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법에 따라 

수당이 제공되기 전에 이러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수십만 명의 뉴욕 

주민에게 사전 이메일을 발송해 증명서 제출을 상기시켰고, 뉴욕 주민이 지난주에 놓친 

증명서를 쉽게 제출할 수 있는 보안 온라인 시스템을 제출했습니다. 33만 명 이상의 뉴욕 

주민이 이 새로운 시스템을 이용해 미처리된 지난주의 수당을 4억 달러 이상 

지급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부는 또한 개인의 실업보험 신청 상태를 문자 또는 이메일로 직접 사전 

전달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출시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출시된 이후 수십만 명의 뉴욕 

주민이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처리 중이며 지급 청구가 가능함을 알리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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